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2020년도

제25호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5금주의스포츠 관련 기사

3

1
철인3종선수 공대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미봉책, 

스포츠인권 명시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필요

2
대한체육회

강력한조치? … 뒤늦은

일벌백계

4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숙현법 통과…폭력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확대 등



1



국회 문체위, ‘최숙현법’ 통과…

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확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성폭력 등 폭력을 행한 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실적 위주의 체육인 육성을 조장하는 ‘국위 선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최숙현법’을 의결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임오경·이병훈·박정·박주민·이용·이용호·유정주·홍정민·안민석·김승수·배현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서 실적 위주의 체육인 육성을 조장하는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공정한 스포츠정신과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 행복과 자긍심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또 선수와 소속기관장의 공정 계약을 위해 표준 계약서 개발 보급하기로 하고 불공정 계약

시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게 했다. 성폭력 등 폭력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해 가해자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공무원 등 파견요청권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 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누구나 스포츠비리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가능

▲선수, 체육 지도자등은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 ▲징계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명시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엉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년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발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故) 최숙현 선수는 2016년부터 팀 닥터와 감독, 선배들로부터 구타와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부터 대한철인3종협회와 대한체육회 등 여러 단체에 가혹행위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26일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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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30/102227817/1자료출처:

뉴시스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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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은 없다!”…대한체육회

‘뒤늦은 일벌백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5902자료출처:

KBS 뉴스

이진석 기자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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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체육회가 고 최숙현 사건 가해 혐의자 3명이 신청한 징계 재심을 기각하고 영구제명
등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체육회는 또 철인3종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뒤늦은 일벌백계라는 지적입니다.

이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는 재심을 신청한 가해 혐의자 3명은 물론 이들의 법률
대리인 조차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와 가혹행위 증거 등을 검토한 뒤 3명 모두 재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모 감독과 장 모 선수는 영구제명, 김 모 선수는 자격정지 10년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김병철/체육회 공정위원장 : "폭력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된다는 데 뜻을 모아서
이런 결정을..."]

체육회는 철인3종협회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관리단체로 지정해 체육회가 직접 협회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체육회가 하위 단체에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퇴한 사람은 박석원 전 철인3종협회장이 유일합니다.

체육회쪽에서는 문체부 감사에 따라 클린 스포츠센터 관계자 몇 명이 징계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회는 스포츠 폭력 방지 대책도 추가로 내놨는데 폭력 행위 적발시 해당 팀의 전국체전
5년 출전 정지 외에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최숙현 사건 이후에도 연일 폭력과 성추행 관련 보도가 터져나오는 스포츠계.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거창한 대책 보다 잘못한 사람이 합당한 책임을
지는 상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ljs2k@kbs.co.kr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5902
mailto:ljs2k@kbs.co.kr


대한민국,＇엘리트 체육＇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다

지난 6월 26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이자 경주시청 팀 소속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달리했다. 고인이 감독과 운동치료사, 선배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사실도 드러났다. 체육계 가혹행위가 사회면을 장식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에서 그의 죽음을 목도하는 일은 깊은 슬픔과 동시에 절망감을 안긴다. 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다음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어쩌면 그동안 겪은 숱한 좌절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고인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국회는 부랴부랴 관련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었고,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는 중이다.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은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 과연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

쉽게 변하지 않는 현실

최숙현 선수의 사망으로부터 1년 전,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수년간 자신을 지도하던

코치의 폭행 및 성폭력 사실을 고발한 바 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처럼 2020년 최숙현

선수도 수개월에 걸쳐 자신의 소속이었던 경주시청,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철인3종경기협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이렇다 할 도움을 구하지 못했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를 비롯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등은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다른 여러 폭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팀 해체와 코치 영구

제명이라는 처방이 내려졌다. 이러한 처방이 폭행 사건의 반복을 막지 못해왔음은

물론이다.

다행히 심석희 선수의 고발 이후 발족한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권고는 실체적인 모습을

갖추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운동선수보호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독립적인

스포츠윤리센터 운영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지도자의 자격 박탈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차례에 걸친 혁신위원회의 수많은 권고가 의미하는 건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과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는 사실이다. 체육계에서

끊임없이 불거지는 폭력 사건은 윤리적이지 않은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체육계'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3109555876643자료출처:

프레시안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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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체육인'의 세계

박세리, 박찬호, 김연아 등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스타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을

이뤘다는 식의 미담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그들의 엄청난 상금과 연봉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운동선수는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가 되었지만, 이들의

성공담이 미담으로만 전해질수록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옅어진다.

이른바 '엘리트 스포츠' 선수는 생애 이른 시기에 특정 종목의 스포츠 선수로 진로가 정해져

초중고대에 걸쳐 전문 운동선수로 육성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생활 속에서 신체를 단련하고

즐기는 '생활 체육'과 대비되는 전문 스포츠 활동이며, 국가는 이 엘리트 스포츠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국민적 기쁨과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좋은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왔다.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이 다분히 기능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 스포츠 활동을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관습적 인식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일지언정, 다양한

스포츠를 일상생활에서 누리며 그로 인한 즐거움을 느끼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필연적으로 엘리트 스포츠계에는 오로지 점수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문화가 강고하다. 

선수는 물론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경기 실적만이 지도자를 평가한다.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국가대표 지도자의 사대보험 및 퇴직금 보장 등 근로환경 개선을 권고한 배경에는 성적에만

혈안이 된 엘리트 체육의 시스템이 있다. 또한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평생 한 가지 종목의

운동에 매진해 온 탓에 다른 삶의 경로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 선수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꽤나 이른 나이에 찾아오는 은퇴 후의 삶도 막막하다. 자연스럽게 선수들은 더 높은 기량과

성적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게 되고, 자신의 기량을 높여준다는 이유에서 지도자의 어떤

폭력에도 복종하게 되는 위계 문화에 길들여지게 된다. 성과 앞에서 '폭력'은 '지도'로

둔갑한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3109555876643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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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마땅히 문제를 제기할 곳을 찾기도 힘들다. 국내 스포츠

사업을 총괄적 집행하는 대한체육회의 상층부는 대부분 엘리트 체육인 출신들이 차지하며

그들이 특권적 파벌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인권센터나 비리신고센터에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책임을 지닌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늘상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운영에 대해 비판받았으며, 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빠지지 않았다.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엘리트

체육인의 세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폭력은 체육계의 특수성이 될 수 없다

최숙현 선수 사망 이후 꾸려진 '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진상조사단을 요구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은 공대위의 굵직한 요구 중 하나다. 7차에 걸쳐 권고안을 낸 스포츠

혁신위원회는 독립적인 인권보호 기구 설립과 더불어 지금과 같은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의 변화와 이를 관장하는 대한체육회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구조 개편, 생활체육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모두를 위한 스포츠 기본법 제정 등 사실상 체육계의 거대한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메달로 대표되는 성과를 위해서 용인되어온 스포츠계의 폐쇄성과 폭력성을

바꾸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체육계가 선수들의 구체적인 삶터이자 일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은

중요하다.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에 고용되어 경주시장과의 1년간 입단 계약을 맺고

코치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출근하여 훈련을 받고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 받았던 일종의

계약직 노동자였다. 그의 입단협약서를 보면 최 선수는 계약해지 사안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계약해지 사유는 성적이 부진하거나 경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되어 언제든 해고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조건이었다. 동시에

불리한 고용 조건이나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평가하는 지도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직업 체육인들은 운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여타의

직업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위력에 의한 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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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계속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3109555876643


운동선수를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운동선수가 마주한 체육계의 폭력적

문화는 '일터 내 권력 관계'의 문제보다는 '체육계의 특수성'으로만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체육계의 특수성'이라는 말로 만연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오랜 관습'은 폭력의

근거가 아니라 변화의 대상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상조사단의 최우선 과제는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든 권력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다. 또한 이미 제시된 혁신위와 공대위의

요구 이행은 체육계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선수들에게 힘이 주어져야 한다.

나아가 최숙현 선수와 같은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어야만 한다. 선수들이 스스로가

겪는 어려움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부정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할 때 지금과

다른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사회적인 관심이 덜한 비인기종목의 경우 선수층 자체가

얇아 조직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조직된 피해자와

연대자의 목소리가 절실한 가운데, 최숙현 선수 폭력 사건 공대위에서 함께 하고 있는

빙상계 선수들이 만든 젊은 빙상인 연대라는 단체에 주목하게 된다. 이들은 메달 획득이나

결과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훈련 과정에서 선수의 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중심으로 폭력 사건을 다루는 연맹에서 피해자 편에서

서서 함께 대응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작년 심석희 선수가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도

연맹에 대립각을 세웠고, 그 결과 한국체육대 전명규 교수 1인 체제라고 알려진 강고한

빙상연맹의 힘에 균열을 냈다. 선수들의 목소리와 주장에 힘이 주어질 때,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스포츠계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다.

7월 29일 대한체육회의 이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한체육회는 철인3종협회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철인3종협회를 대한체육회가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했다. 이사회에서

이기흥 회장의 "통렬히 반성하겠다"는 메시지도 등장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체육계에 대한 문제 진단은 이미 끝났고, 변화를 위한 구체적 요구들도 쌓여있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최숙현 선수의 외침이 체육계 전반을 변화시킬 책임으로 이

사회에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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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스포츠 관련 기사]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https://www.etoday.co.kr/news/view/1923727

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지정…선수·가족 “정상화 기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55169&code=61121111&sid1=

[세상을 보며] 스포츠인은 공멸을 원하나 - 이현근(체육팀장)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0664

한국체대 男핸드볼팀 가혹행위 선수 제적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2801071921338001

충주시, 성희롱 물의 여자조정 감독 파면 등 엄중 조치

https://www.idreambank.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963

엘리트 체육의 벽, 땜질 처방으로 넘을 수 있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181326001

道·체육회 잡음 속 체육계 폭력 실태조사 손놔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115

최숙현의 ‘뉴질랜드 일기‘…”죽을 것 같지만 끝까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56052.html

'우생순' 오영란마저…대구 이어 인천시청팀도 '성희롱' 논란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0/07/777103/

여자 핸드볼선수에 ‘술 시중‘의혹 인천시체육회 직원 징계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55796.html

대한체육회, 스포츠성폭력 추방을 위한 ‘최연수’ 조사담당관 임명

http://www.global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6

잇따른 폭력 사건에도…이기흥 체육회장 “사퇴 생각 없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7500129

“성적을 위해서“라며 선수들 ‘인권 포기‘ 강요하는 대한민국 체육계의 민낯

https://www.insight.co.kr/news/295659

[속보] 고(故) 최숙현 사태, '나 때는 맞고 성장했다'는 체육계 마인드 바뀌어야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0726010008218

丁총리 “인권침해 체육단체에 보조금 중단 방안 검토”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30/102224266/1

최윤희 차관, 시·도 체육국장들과 체육계 인권 보호방안 논의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2813582910354

실업팀 당구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 벌인다

http://www.thebilliards.kr/news/articleView.html?idxno=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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